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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고 있는 글로벌경제 침체와 함께 내수회복

이 지연되면서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

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의 양적완화정책

과 중국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으로 수출경쟁시장에서

도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아

베노믹스에 힘입어 엔화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상대

적으로 우위에 있던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도 약화되

고 있으며 중국기업과의 기술력 격차는 축소되거나 이

미 추월된 상황이다.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은 심화되

고 경제성장 속도는 현격히 낮아진 경제환경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매우 절실하

다. 엔화대비 원화의 고환율이 계속되고 중국기업의 추

격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글로벌경쟁환경에 직면한 한

국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엔고

시기와 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일본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개

발투자뿐만 아니라 영업능력의 제고, 인적자원에의 투

자 등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근본적인 기업경

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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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한국 
기업은 위기론에 직면하고 있음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으려는 정부의 정

책과 기업의 자구적 구조조정을 통해 부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저가정책으로 발판

을 마련한 중국이 국내 기업을 매우 빠른 속도

로 추격하고 있음

더구나 장기화되고 있는 엔저현상으로 대(對)

일 경쟁력이 하락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기

술격차는 좁혀지고 있어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의 차이가 과거와는 다른 구조로 작용할 전망

최근 엔저현상과 위안화 절하로 한국기업의 채산
성에 적지 않은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중일 경쟁관계가 또다시 ‘넛크랙커’ 모양새를 띄
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엔고시기에 일본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

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기업은 엔저현

상이 장기화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음

최근의 중국 텐진항 폭발사건이나 북한의 무력

도발 등의 초단기적 상황을 예외로 하더라도 

엔저상황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의 

위안화도 절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환율변동 자체가 가지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글로벌 경제의 침체상황

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제변수의 불확실성 위

험을 높이고 수출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가중시

킬 것은 분명함

- 물론 엔화약세로 인해 일본경제의 가계소비와 

수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투자의 

증가나 무역적자 축소 등의 실질 효과는 미미

하고 가격경쟁에 있어서도 미국과 중국시장에

서의 점유율을 확대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

로 조사됨

- 위안화의 절하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에게 

예상되는 영향이 실제화되는 데에는 어느 정

도의 시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이는 우려하는 신(新)샌드위치 현상이 

실제화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시차를 두

고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을 의미 

국내 기업과 중국기업과의 기술력 격차는 과거

에 비하여 상당히 좁혀져 있는 상황이며 최근

에는 세계 최첨단의 국내 IT 기술력을 무색케

하는 IT관련 시장을 중국에서 선점함으로써 국

내 기업에 경각심을 주었음

더구나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은 심화되는 현

실을 생각할 때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환율변동이나 기술력

격차 등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경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임 

더구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과
거와는 달리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시장에 안주하는 기업이나 산업은 글로벌마켓에
서 경쟁력을 잃은 뒤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음

저성장경제하에서 기업의 확고한 경쟁력 확보는 
과거에 비해 훨씬 중요해 졌으며 대내외적 충격
에 강건한 체질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2. 현황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70~80년대 9% 초
반, 1990년대 6%, 2000년대 4%, 2009년 이후는 
3%대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에는 향후 2%대로 하
락하여 저성장이 장기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노동력과 자본 등 생산요

소의 축적속도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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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과거 고성장 산업의 쇠

퇴와 기업의 성장성 하락 또한 큰 문제로 지적

되고 있음

[그림 1]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 

주: 도표 각 계열의 숫자는 평가대상국 중 순위를 의미함 
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4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보듯 국내 기업

의 기술인프라 또는 과학기술의 수준은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기업의 효율성과 

경제적 성과는 상당히 순위가 낮게 나타남

특히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보면 국내 노동

생산성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뿐 아니라 싱가

포르, 홍콩, 대만 등 아시아 국가보다도 낮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1)

과거 한국경제가 첨단기술력을 앞세운 일본과 
저가(低價)의 대량생산으로 경쟁력을 갖춘 중국 
사이에 낀 넛크래커 형상으로 비유되었지만 현
재의 신(新)넛크래커 현상은 엔저로 가격경쟁력
을 확보한 일본과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으로 반
대의 상황을 모색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미국 내 시장에서 한중일 국가 간 

수출경합도를 보더라도 한일 수출경합도와 한

중 수출경합도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하였음

<그림 2> 미국 내 한일 및 한중 수출경합도

미국 내 한일 수출경합도 미국 내 한중 수출경합도

   자료: 한국무역협회

1) 무역협회 자료(산업연구원 자료 재인용)에 의하면 2013년 세계 노동생산성 위위를 보면 미국은 3위, 일본은 20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30위에 그치고 있
으며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지수도 2010년 3위에서 2013년에는 5위로 하락, 2018년에는 6위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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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품목별 수출경합도 변화 

구분 품목명 한·일 경합도 한·중 경합도
2010(a) 2014(b) 차(b-a) 2010(a) 2014(b) 차(b-a)

경공업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0.577 0.535  -0.042  0.264  0.357  0.093  

섬유·의복·가죽제품 0.314 0.294  -0.020  0.191  0.177  -0.014  

중화학
공업

석유제품 0.886 0.664  -0.222  0.163  0.643  0.480  

화학제품 0.317 0.344  0.027  0.360  0.265  -0.095  

철강 및 비철금속제품 0.274 0.339  0.065  0.308  0.279  -0.029  

가전제품 0.216 0.313  0.097  0.304  0.353  0.049  

휴대폰 및 부품 0.143 0.206  0.063  0.680  0.845  0.165  

반도체 0.499 0.561  0.062  0.411  0.468  0.057  

전기·전자제품1) 0.468 0.519  0.051  0.491  0.505  0.014  

자동차 및 부품 0.702 0.782  0.080  0.248  0.223  -0.025  

조선 0.536 0.305  -0.231  0.339  0.558  0.219  

의료·정밀·광학기기 0.581 0.602  0.021  0.491  0.512  0.021  

기계류2) 0.440 0.548  0.108  0.474  0.468  -0.006  

전품목 0.438 0.517  0.079  0.290  0.346  0.056  

  

주: 1) 전기집적회로, 축전지 등(휴대폰, 반도체 제외) 2) 보일러, 발전기, 공작기계 등(가전 제외)

자료: 한국무역협회

글로벌마켓에서 국내 기업이 직면하는 일본기업 
및 중국기업과의 경쟁은 주요 수출산업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과거의 경쟁양상과도 다른 모습
을 보이고 있음 

 (1) 일본기업: 엔저효과로 인한 가격경쟁력 획득

국내기업의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
고 세계 첨단의 기술력을 보유한 산업도 존재하
지만 세계적인 기업의 절대적인 숫자는 매우 소
수에 그치고 있고 여전이 일본 기술력에 의존하
거나 뒤처지는 것이 현실

더구나 최근에는 엔화약세로 일본기업의 수익성
이 개선되고 수출가격 환율효과가 반영되면 내수
기업의 영업이익률 하락폭 보다 수출기업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2)

최근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은 큰 폭으로 절하

되면서 일본기업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는 상황

달러화 대비 엔화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3.0%를 상회할 정도로 큰 폭으로 

평가절하된 반면 같은 기간 원화의 달러화 대

비 가치는 약 7.7% 정도 평가절상되면서 엔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이른바 원

고엔저현상이 나타남

2) 최근의 원엔환율에서의 엔화약세 문제는 원화의 문제가 아니라 엔달러 환율에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며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선물환포지션 제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기준 강화 등을 통한 정부의 환율시장 안정책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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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원/달러,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2) 중국기업: 공격적인 R&D 투자로 기술력 격차 추
격 가속화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기술은 이미 추월당하고 추격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어 한국기업이 절대적으로 기술적 우
위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게 되었음

중국은 지난 2012년 5월 ‘전략적 7대 신성장 산
업’을 발표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에 집중한다는 의지를 표명 

- 중국 ‘국가전략성신흥산업발전규획’은 7대 신성

장 산업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신소재를 꼽고 20

개 세부산업으로 분류하여 정책적 지원책 마련

- 고부가가치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려는 정부 

의지를 표명하고 조세와 금융을 지원하고 인

재 양성과 기술 혁신 세부 전략도 마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의 자료에 의하면 한
국기업과 중국기업의 기술격차는 계속 좁혀지고 
있고3) 그 속도 또한 과거의 전망과 달리 점점 더 
빨라지고 있음4)

중국의 경우 가공무역에 주력해왔으나 최근에

는 중점산업을 지정하고 육성함으로써 고부가

가치 상품 시장에 진입

게다가 중국의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

황이고 원가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

에 필요한 기술에 집중 연구개발비 투자, 소재 

및 부품의 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3) 산업연구원은 제조업 전체(2011년 기준)로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에 3.7년 앞서 있다고 분석했다.

4) 중장비·조선·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경우도 나오고 있다. 한국산 굴착기는 10년 전인 2003년까지만 해도 중국 시장을 휩쓸었다. 현대중공
업·두산인프라코어 두 회사는 한때 중국 굴착기 시장의 50%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국 산이(三一)가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불거진 이후 공격적인 마케
팅에 나서면서, 지난해 한국 기업의 중국 굴착기 시장 점유율은 10%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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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세계 최첨단 기술과의 격차(한국, 중국)

주: 2013년 기준으로 네트워크기술의 경우 한국기술의 선진국과의 차이는 1.3년이고 중국의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1.9년밖에 차이나지 않고 있
어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해외 유수 기업인수에 적극적인 중국 업체에 국
내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 M&A 된 사례5)를 비롯
하여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을 적극적으
로 인수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어 중국의 기술력 
추격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중국 칭화유니그룹이 미국 마이크론 인수를 

공개제안하면서 거래 금액은 230억 달러(약 26

조 원)로 예상되고 있는데6) 중국이 세계 반도

체 시장에서 D램과 낸드플래시 기술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거액을 투자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인수할 것이라는 전망임

- 세계 CIS 시장에서 소니(39.5%)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이미지센서(CIS) 기업을 

중국 사모펀드에서 인수하면서 3위 기업은 

15.7% 점유율을 가진 삼성전자가 되어 한중

일 경쟁구도가 이미 바뀐 상태임7)

-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데에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되고 있음

5) 중국에 생산설비를 가진 국내 특수 메모리 설계기업인 제주반도체와 피델릭스 지분을 중국 현지 기업이 인수했다.

6) 국내외 규제와 충돌문제로 현실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이러한 사례는 중국이 기술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공격적으로 선도기술기업을 인
수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다. 

7) 미국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제조기업 마벨도 중국이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스마트폰 제조사가 반도체 설계 자회사 혹은 내부적으로 직접 
AP를 개발해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지 기업 간 AP 기술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벨은 중저가용 AP 시장을 중심
으로 활약했으나 중국 AP 기업과 대만 미디어텍이 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입지가 축소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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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환율 및 경기불황시기의 일본기업의 전략 
및 시사점

(1) 장기적인 안목과 과감한 R&D투자

일본이 여전히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꼽히는 가
장 큰 이유는 꾸준한 R&D를 통해 차별화된 기술
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임

산업주도권의 국가 간 이전이라는 추격사이클 이
론8)에서는 휴대폰시장에서 과거 애플쇼크와 같은 
‘후발주자의 혁신적 공격’에 대비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노키아/모토로라와 같은 ‘선발자의 함정’9)

에 주의해야 함

이러한 목적에서 제품의 품질향상과 신제품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기존의 제품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차별화된 제

품으로 평가받거나 신기술의 개발로 시장을 선

점, 중장기적인 안목의 인재양성 등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혁신적인 제품개발 R&D로 시장 점유 확대 및 

선점

일본의 제조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역량을 갖
추는 데 있어서도 제품의 생산공정에서 R&D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의 역할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

일본 제조업체들은 원재료와 부품 조달에서부

터 제조, 판매 및 A/S까지 모든 공정을 supply 

chain(부품공급사슬)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핵심

기술의 개발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음

거래기업을 내부화하거나 장기계약을 원칙으로 

하여 원재료를 조달하게 되면 안정적인 거래관

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외부적으로 끊임없는 기

술연구과 개발에 투자하게 됨

- 공급사슬내에서 기술의 혁신과 제조비용 절감

과 연관된 기술개발에 대해 협조체계가 용이

하게 되므로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제품의 특성상 추격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나 
여러 기술의 축적,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기술개발에 주력할 필요도 있음

부품 소재 산업의 경우 최종재에 비해서 개발

에서 유통까지의 기간이 매우 긴데, 완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다양한 생산기술

의 축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

서 선도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음

선진국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친환경기술을 최점단 수준으로 보유하고 이를 상

용화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못

하는’ 기술을 보유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

어를 R&D로 연결하는 투자에 적극적이어야 함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자동차시장에서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 등이 독보적 위치를 누리고 있

는 것은 과거 엔고시기에도 R&D 투자를 장기

적으로 보고 새로운 기술을 상용화 하는데 적

극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임 

- 도요타와 혼다는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시장

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자동차용 전지 개발 

및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음

- 혁신적인 기술에의 R&D 투자는 최근 엔화 

평가절하로 인한 가격경쟁력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글로벌마켓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임

8) 이근(2014)

9) 선제적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점한 뒤에 후발주자에게는 추월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자세로 자체혁신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시장에서 쇠퇴하게 됨
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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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자동차시장에서의 일본기업의 선점

효과는 향후 전기자동차에도 적용되는 핵심부

품인 전지부문에서의 시장 선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경

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음

일본기업의 경우 특히 친환경제품과 고부가가치 
제품에 적용되는 신기술 개발에 매우 많은 R&D

자원을 할애하고 있어 향후 관련 산업의 신기술 
시장에서 선점이 예상됨

태양전지 사업에서 일본 업체들은 세계 최고수

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동안 계속되

어온 엔고시기에 대외적 투자보다는 대내적 투

자를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가지고 추진함

혁신적인 기술을 선점하게 되면 환율효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오히려 수익성

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환율변동

성에 덜 민감하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음

 R&D 비용 자체를 절감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

기업의 연구개발은 단기에서는 오히려 수익성에 
음(-)의 효과를 가져올 만큼 대규모의 자본과 장
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R&D 비용자
체를 절감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함 

일본기업의 차별화된 개발사례로 중견기업수준

인 문구류 생산 기업에서 디지털 메모장을 개

발해 냄으로서 기존에 노트북PC의 일부 기능

을 활용하여 초경량 소형테블릿의 원조격의 발

명을 한 것임

- 기존의 기술 일부분을 서로 조합함으로써 새

로운 제품을 고안했기 때문에 R&D비용을 절

감하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융합사례로 평가됨

일본의 파나소닉같은 경우 고출력 전지(電池)

기술을 신규투자를 통해 개발하는 대신 노트북

이나 PC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를 전기자동

차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음

- 다수의 소형전지를 세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전기자동차에 수천 개의 리튬이온전

지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 결국 자동차전용 전지를 신규로 개발하는 것 

보다 기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

발함으로써 연구개발비를 절약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리튬이온전지의 대량생산으로 인

해 생산원가를 절감하게 되어 가격경쟁력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둠

향후 사회경제적 변화를 전망하고 신기술의 수요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의 꾸준한 R&D 

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

일본의 미츠미제작소10)와 시나노켄시11)사(社)

의 경우 기존의 기술을 응용하여 새로운 제품

을 개발하거나 전혀 다른 분야에 적용시킴으로

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성공하였음

- 미츠미제작소는 일본뿐만 아니라 선진국 사회

의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를 의료관련 수요의 

증가 원인으로 보고 기존의 보유기술을 가지

고 의료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꾸준히 진행하여 의료기기에 

펌프기술을 적용하는데 성공함

- 시나노켄시사는 기존의 방적기계 생산기술을 

활용하여 모터생산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

고 인쇄기와 복사기에 활용되는 소형모터를 

비롯 산업용 모터생산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

술을 보유하게 되었음

10) 원래는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에서 얇은 종이를 흡착해 이동시키는 기능을 가진 진공펌프 생산기술을 인쇄기기 및 화학기기에 응용하는 연구개발을 통해 내시
경기기에 적용시킴으로서 의료기기시장까지 개척한 사례로 꼽힘

11) 원래 견사방적기계를 생산하는 기업이었으나 엔고를 극복하고자 소형기계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CD-ROM드라이브의 최첨단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소형모
터 개발에 큰 투자를 지속적으로하여 세계 최고의 소형모터기술 특히 복사기모터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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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케팅 전략의 수정, 철저한 소비자 중심의 영업전략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에 그쳤던 제조업 기존의 
틀을 깨고 상품의 판매와 더불어 상품을 이용하
는 서비스를 마켓팅전략으로 전환

과거 MP3는 한국기업에 의해 세계최초로 발명

된 저장코드였지만 i-tune을 가지고 있던 애플

에게 시장을 모두 내주고 말았음

R&D만큼 혁신적 마케팅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최근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경

쟁상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샤오미는 휴대폰은 

저가로 판매하고 독자적인 컨텐츠를 제공함으

로서 샤오미휴대폰의 수요를 증폭시켰음

- 삼성과 유사한 기술을 가진 중국기업은 오히

려 화웨이로서 샤오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삼성제품과 경쟁하였지만 가격경쟁력만을 내

세운 마켓팅은 실패하고 후발주자인 샤오미에

게 추월당했음

경쟁기업에 대응할 만한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마켓팅이라는 서비스 분야와 시
너지 효과를 추구하지 못하면 마켓점유에 실패할 
수도 있는 좋은 예

기술을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발주자가 

마켓팅을 통해 마켓을 차지할 수 있는 혁신적 

발상을 고민해야 함

일본 기업이 엔고시기에 제품 마켓팅전략을 수정
하면서 강조한 것은 “Only one” 전략임

당시 중국산 저가제품 구매 트렌드에서 고환율

까지 겹치면서 가격경쟁력을 잃은 일본 기업의 

제품을 마켓팅하는데는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었음

디자인 및 성능이 뛰어난 프리미엄 제품에 지

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소비층 구

분하여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에 주력

이러한 마케팅 전략의 전제조건은 다른 제품이

나 기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차별화된 제품 또

는 기능이 있어야 함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성 있는 제품을 생산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바꿀 수 없음

제품 다양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층을 겨냥
한 마케팅 전략 차별화 필요

기업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원

가절감이나 환율효과를 없애기 위한 해외생산 

확대 노력, 차별화된 제품의 개발 등은 많은 

기업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전략임

하지만 이러한 생산단계에서의 전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타겟마켓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

척하는 것이 주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음

신흥시장에서 일본제품은 중국이나 한국제품에 

비하여 가격경쟁에 있어 불리한 상황임을 극복

하기 위하여 부유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프

리미엄 제품중심의 전략뿐만 아니라 중저가 ‘매

스티지 제품 전략12)’에도 주력

- 매스티지 전략은 브랜드의 품질 수준은 유지

하면서도 저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현지자재

조달, 제품설계 변경 등으로 현지화 수준을 

높이는 전략을 의미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기존에 
high-end 마켓을 중심으로 프리미엄제품만 고집하
며 높은 기술력과 고가의 제품만을 판매하던 전
략을 대폭 수정하고 저가마켓을 공략하는 전략을 
강화하였음

12) mass와 prestige의 합성으로서 중저가 제품에 프리미엄 브랜드를 접목하는 방식의 마케팅전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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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당 소득이 5,000달러 이상 35,000달러 이

하인 중산층의 소비인구가 중국에는 4억 명 이

상, 인도에는 2억 명, 아시아에는 약 8억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일본기업의 현지화를 통

해 저가마켓에 진출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제품의 품질은 일본제품이라는 기존의 평판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어 단가를 

내리고 현지화 전략을 위해 지역별 차별화된 

제품을 주력하여 마켓팅하는 전략을 취함 

기존의 제품차별과 달리 소비층을 구분하여 마켓
팅전략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서 동일한 브랜드의 
동일한 제품을 원산지만 다르게 판매(예: 화장품)

하는 전략 등이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임

일본의 닛산자동사회사가 인도에서 저가격차량

을 판매하기 위해 자동차설계를 인도 현지의 

협력사에게 맡기고 초저가 자동차를 생산하여 

판매 

파나소닉이 전기 공급의 안정성이 낮은 인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일정시간의 정전에 영

향을 받지 않는 전자부품을 개발한 것도 현지

화 마켓팅의 일부로 평가됨 

(3) 적극적인 해외 M&A 활용 

지나치게 안정적인 사업만을 추진하는 것은 장기
적으로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
회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M&A를 통한 성장이 중요시 되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미국 애플사는 스티브잡스의 재

임기간 중 막대한 사내현금유보금에 대한 투자

자의 배당압력에도 장기적 안목의 대규모 투자

가 우선임을 강조하며 기술M&A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일본기업도 엔화환율 약세를 기회삼아 적극적인 
기업인수 및 합병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아베노믹스와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때

문에 경기여건은 쉽게 변화되지 않고 엔저환율

이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여 엔화약세를 활

용한 일본기업의 M&A는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특히 조선업의 경우 고부가가치, 대규모 노동 

고용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최근 적극

적인 M&A에 나서고 있음

<그림 5> 일본 해외 M&A 추이

  주: 2014년 1월 6일 기준, 톰슨로이터자료 data 활용한 수치임
  자료: 일본기업의 해외 M&A 급증(2014), 김수연(20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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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5년 이후 예정된 일본기업의 대형투자안건

투자성격 일본기업 투자규모
(억 엔)

내용

설비투자

소니 1,505 나가사키 테크놀로지센터 등 설비강화
도요타 1,000 신흥국 대상 판매모델 특화 생산
화낙 1,300 공장신설 및 본사 연구소 확장

이마바리조선 400 초대형선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조선설비 신설

해외
M&A

일본우정국 6,200 호주 물류기업 인수
캐논 3,337 스웨덴 네트워크 전문기업 인수

긴테스익스프레스 1,442 싱가포르 물류기업 APL로지스틱스 인수
히타치 1,044 이탈리아 핀메카니카의 일부 생산 및 영업부문 인수

자료: 코트라 및 언론보도 정리

해외 M&A를 통해 생산거점을 글로벌화하게 되면 
환율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단순 생산거점의 해외이전보다는 현지화된 기

업이나 생산시설을 인수하여 진출하게 되면 지

역화된 노동과 제도적 적응 등의 비용을 절약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기업과의 M&A를 전략

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략임  

더구나 최근 원고엔저 환경에서는 우수한 일본

기업 M&A를 통해 사업기반을 확장하거나 기

술력을 보강할 기회를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음13)

- 일본기업의 기존 인프라와 기술력 활용이 가

능해지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임

유럽지역 국가들의 경제위기 때문에 최근 동남

아 신흥시장에서 유럽계자본이 빠져나가고 있

는 것을 기회로 일본기업들이 M&A를 통한 현

지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내 기업들도 신흥국에서의 현지화 및 시장

확대 전략으로서 적극적인 M&A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보면 아
직까지 M&A 규모는 크게 변화가 없고 건수는 오
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M&A 활성화 
전략을 정책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13) 일본기업의 경우 엔저효과를 통해 자금을 쌓고 엔고시기에는 대규모 설비투자와 인수합병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기업의 M&A를 통한 성
장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12  KERI Insight 15-37

<그림 6> 해외직접투자 유형별(Greenfield형 vs M&A형)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4) 중장기적 관점의 인적자원에의 투자  

단카이(團塊)세대14)가 2007년부터 정년을 맞이하
면서 세계 최고령 국가에 진입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의 고용을 촉진하며 숙련된 
고령 노동자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정책을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도입함

정부는 퇴직인력 활용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퇴직
인력의 매칭지원사업, 인재은행제도 및 퇴직전문
인력의 DB화 등을 추진하였음

정부의 각 부처 및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퇴직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이 세부

적으로 마련되었으며 민간기업의 참여시 보조

금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추진하였음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 인력 수급 지원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기업의 OB인재의 기술 및 노하우 활용을 위한 

매칭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기반구축기구’에서 중소기업대학

교를 9곳 설립하여 중소기업의 인재개발투자를 

유도하고 산업현장에 직접적으로 투입될 수 있

는 ‘중핵인력’을 육성하는 연수과정을 제공하고 

있음15)

일본 기업들은 경제의 쇠락과 저성장이라는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기업구조조정을 단
행하였는데 기업의 핵심인력과 속련공의 노하우 
전수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자 이를 해
결하기 위한 기업차원의 전략을 마련함

고령의 숙련된 노동자의 활용도를 높여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다이셀16)방식’이 기업

들에게 큰 성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됨

- 다이셀방식이란 인구의 고령화 및 글로벌 경

쟁에서 숙련공의 활용도를 높이고 비숙련공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를 줄임으

14)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를 가리키며 1970년대~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낸 세대를 일컫는다. 

15) 자체적인 인력육성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중요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대기업과 대학프로그램이 연계
되어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서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16) 1908년 설립되어 LCD 필름용 원료와 의약품 원료 등을 생산하고 있는 다이셀화학공업의 경영방식에서 발전된 전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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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생산비를 절감하는 전략을 의미함

숙련기술자가 은퇴하거나 노하우를 전수하지 

못하여 새로운 노동자를 숙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제품의 불량률이 높아지는 위

험, 기계화되지 못한 우발적 상황 등은 생산비

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인식

숙련공의 노하우와 관련 지식,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의 인력을 

계속 고용하여 그 지식을 기업 내 지식으로 축

적하는 단계를 거쳐 인적자산을 관리함 

4. 결론

최근 엔화약세가 지속되고 위안화 절하 전망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의 수익성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엔화약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對)일본 경쟁기업의 경우 수출감

소와 수익감소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대

(對)중국 경쟁기업도 위안화 절하로 인한 어려

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은 단순히 환율변동성에 대

한 대책으로서 만이 아니라 향후 장기화될 수 

있는 엔저와 위안화 추가절하 상황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대책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엔고현상이 지속되어 왔

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상대

적으로 일본기업보다 높은 가격경쟁력을 가지

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엔저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많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었음

하지만 회귀분석의 결과 한일경합도가 높은 품목
에서는 오히려 제조업 전체기업 보다 환율에의 

민감도가 낮게 나온 만큼 환율뿐만 아니라 다각
도의 관점에서 기업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과거 엔고현상이 지속될 시기에 일본기업의 전략
들을 벤치마킹하여 원가절감을 위한 생산기술 혁
신뿐만 아니라 신규기술개발에 적극적이고, 기존
기술의 변형 및 활용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다양
화할 필요가 있음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국기업의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브랜

드가치를 높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R&D 투자와 설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가 있음

또한 기존의 선(先)생산 후(後)영업 전략에서 수
요전망을 통한 생산전략 수정, 현지화를 통한 시
장선점 전략 등 마케팅전략에서의 과감한 변화를 
추구해야 함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판매하는 것을 별도의 

전략으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서 수요

를 창출하고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하는 통합적 

전략이 필요함

신흥국 및 중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미개발시

장에서 수요를 창출하는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이러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상품을 

다각화하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함

R&D와 적정수준의 다각화, M&A 등으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야 함

해외 M&A의 활성화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신규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며 해외자원을 확

보하는데 있어 유리하게 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조직구축 및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한 

효과적인 해외 M&A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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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가치가 높은 상황을 활용하여 유럽의 선진 

기술 보유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하는 것

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동남아시아에서 유럽자본의 이탈로 인해 국내 

기업의 진출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외 

생산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전략으로 환율 변동

성을 낮출 수 있을 것임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관학 협동의 전문인력 육성
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전문인력의 육성 프로그램이 기업차원의 투자

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있어서도 생산

성을 향상시키는 주요 전략으로 인식되어야 함

전문적인 기관에서 인력개발이 이루어지면 중

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연구개발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 제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생적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음

정부의 대책은 과거와 같이 환율 변동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보다 내수시장 확대 및 자
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환헷지전략 지원 등 보다 
근본적인 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
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환율부담의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장 효

과적인 방안 중 하나가 내수시장 확대 노력이

라 할 수 있음

- 일자리 창출, 소비 및 경제성장 등에 파급효

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또한 기업의 전략상 환율효과를 헷징할 수 있

는 전략을 포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특히 중소기업과 같이 환율효과에 민

감한 기업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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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엔고위기를 극복한 일본기업의 사례

(1) R&D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신기술·신상품·신서비스 분야 개척

미츠비시중공업: 복합 부가가치화 추구

센서기술을 활용한 원격감시 시스템을 활용, 세

계 각국에서 가동하는 발전기를 검토하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대형 수주에 성공

미츠미제작소: 독자적 기술로 의료 시장 진출

진공펌프 생산 기업이었으나 고령화로 의료관

련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 독자적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제품 시장으로 진출. 내수 시장

을 점유, 엔고 극복

시나노켄시: 꾸준한 개발로 엔고 회피

견사방적에서 시작해 엔고의 영향을 받지 않도

록 신제품 개발에 힘써 소형 모터 생산에 진출

이후 CD-ROM 구동장치, 인쇄기 순으로 시장

을 개척, 현재 복사기 모터에서는 최고 수준

무라타정공: 중소기업형 다각화

부품자동공급기 메이커였으나 T셔츠 프린트용 

잉크개발에 성공, 중소기업의 다각화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 

비용절감

가와사키중공업: 생산 공장의 분리

1995년 급격한 엔고 상황에서 생산을 미국과 

일본으로 분리하는 전략 채택

로봇의 주요부분(팔)을 조립 후 일본으로 반입, 

제어장치를 장착해 수출, 엔고가 진행될수록 미

국 공장에서의 생산 강화

이치코코교: 자동차부품 공통화 및 생산종류 축소
를 통해 제조원가 절감

최대 주주인 프랑스 자동차부품 대기업인 발레

오와 공유화를 통해 부품 종류를 축소, 램프를 

구성하는 부품도 공통화 추진

개발비를 줄임과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 

전체적인 제조비용 절감

글로벌생산체제의 진화

도시바: 자재 해외 조달 비율 확대

전자기기 수탁제조 서비스 EMS를 활용, 대만 

등에서 PC, 액정 TV 등의 가전 제품 제조

1달러=70엔을 상정한 수익 시뮬레이션을 실시

해 해외 생산 및 조달 비율의 최적화를 검토

일본전산: 사업 분산 전략

미국 전자기계 대형메이커인 에머슨 일렉트릭

의 모터사업부문 매수를 시작으로, 달러나 유로

지역으로 사업을 분산시켜 환율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체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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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덴: 해외 생산의 확대

엔고 당시 제품생산의 100%를 필리핀, 중국 

등 해외에 의존하며 부품의 해외조달률을 90%

까지 제고

국내본사는 R&D·사무 관리 등의 업무에 집중

하는 형태로 축소해 엔고의 영향을 최소화

츠네이시조선: 해외전개 가속화

달러 결제를 늘려 엔고로 인한 환리스크를 분

산, 중국 절강성 현지법인 설립 및 필리핀에 

자회사 건조척수 증강

이를 통해 제조원가를 낮춰 국내 및 해외의 동

종 타사와 차별화된 가격 경쟁력 확보 도모

생산기술 혁신

도요타: 생산시스템 진화

JIT(Just in Time) 도입, 각종부품의 금형 크기

를 10~50% 줄여 설비투자비용을 40% 절감

아울러 숙련공의 일부 노하우를 기계화시키고, 

숙련공은 더 고도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마시마코산: 고유의 기술력으로 차별화 도모

고유의 기술력으로 차별화를 시도,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과 동시에 단순 자동차부품 부문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 가격경쟁력 확보

엔지니어링 부문은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실

시하여 합작회사 설립

스즈키: 다능공 육성으로 유연한 대처

일정 기간마다 담당 현장을 이동해 복수의 기

계작업이 가능한 다능공 육성

월별 수요 증감에 맞추어 유연하게 인원 이동

이 가능한 체제 구축

설계기술자의 생산 현장을 직접 체험을 통해 

이용자 입장의 설계,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2) 가격외 경쟁에 적극적 전략

ONLY 1+No.1 전략

아사히: 맥주의 핵심가치에 집중

경비 절감 등 내실 경영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

보하고 ‘맛있는 맥주’라는 핵심 가치에 집중

기존의 맥주 맛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슈퍼 드라이’ 맥주를 개발, 

2001년 기린 맥주를 제치고 일본 최고의 맥주

기업으로 성장

후지필름: 트렌드와 강점 기술의 연계

IT 혁명과 고령화 등의 사회 트렌드를 연계분

석해 강점 기술을 심화, 부족한 기술을 M&A로 

보완하며 강점 사업 육성

이를 기반으로 LCD 필름 및 피부 노화 억제 

화장품 등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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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를 통한 공격적인 시장확대

글로벌 M&A

하라코 우산: 네덜란드 업체와 제휴

일본정책투자은행의 해외진출 및 자체 보유자

금을 활용, 네덜란드계 풍력시스템 업체의 기술 

및 종업원, 기자재 일체를 승계하여 제조거점을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확보

다이킨: 미국 공조기기 대기업 굿맨글로벌 M&A

미국의 주택용 공조기기 대기업인 굿맨글로벌

과 M&A 추진(3000억 엔 규모)

과거 두차례 미국시장 공략에 실패했으나 엔고

에 힘입어 M&A를 통한 3차 진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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